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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감초의 50%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얻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함유한 크림의 안

정성을 평가하였다. 감초추출물의 0.20%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함유한 크림에 대하여 12주 동안 온도별 저장

조건(4 ℃, 25 ℃, 37 ℃, 45 ℃)과 태양광선(2013년 3월 ∼ 5월, 3월 평균온도 : 5.10 ℃, 4 ∼ 5월 평균온도 : 

14.10 ℃) 노출조건하에서 2주 간격으로 pH, 흡광도 및 점도 변화와 1주 간격으로 색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감초 추출물을 함유한 시료 크림의 pH 변화는 0.44로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대조군 

크림(0.66)보다 pH 변화 값이 작았다. 태양광선하에서는 pH 변화는 대조군과 시료군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온도별 저장조건에서 대조 크림의 점도는 평균 2,483 cPs 감소하였고 시료 크림은 평균 2,893 cPs 감소하였다. 

시료 크림이 대조크림보다 평균 410 cP 감소를 나타내었다. 감초출물이 크림 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

다. 감초 추출물 에탄올 용액의 태양광선하에서 276 nm에서의 흡광도는 30.00% 감소하였다. 반면에 감초추출

물 함유 크림의 경우는 동일 조건에서 흡광도가 12.02% 감소하였다. 감초추출물이 크림 속에서 비교적 안정함

을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에서 대조 크림에서는 색차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시료 크림은 색차가 조금 증가하

였으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한국산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 제형은 비교적 

안정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제품에 응용 시 감초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화장품에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stability of a cream containing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50% ethanol extracts from 

Glycyrrhiza uralensis (G. uralensis) cultured in Korea was investigated. pH, absorbance, viscosity and color difference 

of the cream containing 0.20% ethyl acetate fraction of the aforementioned G. uralensis extracts were measured under 

4 different temperature conditions (4 ℃ 25 ℃ 37 ℃ and 45 ℃) and under the sun light at 2 week intervals for 12 

weeks. pH changes of a control cream without the extracts and the sample cream containing 0.20% ethyl acetate fraction 

of G. uralensis extracts were 0.66 and 0.44,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pH differences between the sample 

and the control under the sun. Viscosities of the control cream and the sample cream decreased by 2,483 cPs and 2,893 

cPs respectively. So, the sample cream showed a bigger decline (410 cP) in viscosity than the control cream.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G. uralensis extracts did not affect the stability of the cream. Absorbance of ethanol solution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decreased 30.00% at 276 nm under the sun. On the other hand, the absorbance of the sample 

cream containing the ethyl acetate fraction decreased 12.02%. The stability of the G. uralensis extracts was better in 

cream formulation than in ethanol solution. The total color differences of all creams increased slightly during th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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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eriod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results appeared to indicate the color stability of the cream containing 0.20% 

ethyl acetate fraction of G. uralensis extracts.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provide more information 

to the manufacturers who are seeking for the application of the G. uralensis extracts to improve the anti-oxidant and 

stability of cosmet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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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의학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과 건강하

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합성된 일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이 언급되면서 천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1]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 사용되는 

천연 소재들의 항노화 및 항산화효과가 과학적으로 입

증되면서 기능성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2-5].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감초(Licorice)

는 콩과(Legumiosae) 식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항산화, 항균 활성 및 항염증 작용 등 다양한 약리학

적 특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한약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약용식물이다[6,7]. 하

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감초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며 

현재 국내산 감초 추출물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 예

는 거의 없으며 국내산 감초의 대부분은 식품산업 분

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8]. 본 연구에 앞서 저

자들은 한국산 감초 추출물의 항산화, 항노화, 세포보

호 효과를 중국산 감초와 우즈베키스탄 감초에 대하

여 비교 분석하여 이미 보고한 바 있다[9]. 상기 보고

된 논문에서 한국산 감초 추출물이 자유 라디칼(1,1- 

phenyl-2-picrylhydrazyl, DPPH) 소거활성에서 중국산 

감초 추출물과 우즈베키스탄 감초 추출물과 비교해서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고, 또한 rose-bengal로 증감된 

사람 적혈구 용혈실험에서 
1
O2으로 유도된 세포막 손

상에 대한 보호효과가 한국산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 즉τ50, 한국산 감초 추출물의 아글리콘 분획

(τ50 = 847.4 min)은 10 µg/mL의 농도에서 중국 감초

(τ50 = 194.3 min)보다 4배 더 큰 세포보호 활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연구결과로부터 수입산 감초 

추출물과 비교할 때 한국산 감초 추출물이 보다 더 우

수한 항산화 활성과 세포보호 활성이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한국산 감초 추출물이 천연 항산화제로서 화

장품 원료로의 응용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었다

[10-14]. 본 논문에서는 한국산 감초 추출물을 화장품

에 이용할 목적으로 온도별 저장조건(4 ℃, 25 ℃, 37 

℃, 45 ℃)과 태양광선(2013년 3월 ∼ 5월, 3월 평균온

도 : 5.10 ℃, 4 ∼ 5월 평균온도 : 14.10 ℃) 노출조건

에서 감초 추출물의 분획물 함유 크림의 제형 안정성

을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으로 pH, 점도, 흡광도 및 색

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한국산 감초 추출물이 화장품 

제형 상에서 안정한지와 제품화가 가능한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실험

2.1. 기기 및 시약

UV-visible spectrophotometer는 Varian (Australia)사

의 Cary 50, pH meter는 Istek (Korea), 점도 측정은 

Brookfield (DV-E viscometer, USA)사의 기계를 사용하

였다. 색도 측정은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

tometer CR-10, Minolta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시료를 보관한 항온조는 JISICO (Korea)사

의 J-HR01B를 사용하였으며, 감초 추출 및 크림 제조

에 사용한 증류수는 Barnstead, US/NANO PURE (USA)

에 통과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pH 표준 용액은 Dae 

Jung Chemical & Metals사 제품을 사용하였고 에탄올, 

n-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등 각종 용매는 시판 특급 시

약을 사용하였다. 

2.2. 감초 분획 및 추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초는 한국산(충북 제천)으로 

경동시장 약업사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건조

된 감초 100 g을 잘게 자른 후 50% 에탄올 2 L를 이용

하여 24 h 동안 침적시킨 후 여과하였다. 이 중 50% 

에탄올 추출물을 감압⋅농축한 후 n-헥산을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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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Content (%)

Control 

cream

Sample 

cream

D.W Up to 100 Up to 100

Glycerine 7.00 7.00

1,3-BG 5.00 5.00

Xanthan gum (Keltrol-F) 0.10 0.10

TEA 0.20 0.20

Methyl paraben 0.10 0.10

Ceto-stearyl alcohol (Lanette-o) 2.00 2.00

Stearic acid 1.00 1.00

PEG-100 Stearate (Alracel #165) 1.50 1.50

Bees wax 1.00 1.00

Glyceryl monostearate (GMS-205) 1.00 1.00

Squalane (Pripure R 3795) 8.00 8.00

Caprylic capric triglyceride 5.00 5.00

Paraffin wax 2.50 2.50

Dimethicone (Si-200 / 100 CS) 0.30 0.30

EtOH : 1,3-BG (1 : 4) 1.00 1.00

G. uralensis extract

(Ethyl acetate fraction)
- 0.20

Table 1. Formulation of Cream Containing 0.20% Ehyl 

Acetate Fraction of G. uralensis Extracts

지방, 엽록소 등 비극성 성분을 제거하였다. 이후, 에

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분획을 감압⋅

농축하여 얻은 파우더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2.3.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의 제조

안정성 평가에 사용된 감초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크림 처방은 Table 1과 같

다. 감초 분획물은 에탄올 : 1,3-부틸렌글리콜(1 : 4) 용

액에 20%가 되도록 stock solution을 만들고 처방에는 

stock solution 1%가 되도록 제조하여 최종 감초 추출

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고형분 기준) 0.20% 

함유한 크림을 시료 크림(sample cream)으로 사용하였

다. 대조 크림(control cream)은 감초 분획물없이 크림

에 에탄올 : 1,3-부틸렌글리콜(1 : 4) 용액을 1% 되도

록 가하여 크림을 제조하였다(Table 1).

2.4.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의 안정성 평가 방법

온도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4 ℃, 25 ℃, 

37 ℃, 45 ℃ 조건으로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과 함유

하지 않은 크림을 12주 동안 보관하였고, 태양광(일광

조사)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3년 3월 ∼ 

5월 동안 일광에 노출시켰다. 태양광에서의 평균 온도

는 3월은 5.10 ℃이었으며 4월, 5월에는 14.10 ℃로 온

도변화가 있었다. 실험기간 동안 2주 간격으로 감초 

추출물이 함유된 크림의 pH와 점도, 흡광도를 측정해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색차를 측정함으로

써 안정성을 종합하였다.

2.4.1. pH 측정법

pH 측정은 온도별 저장 및 태양광선 노출하에 있는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을 매회 1 g씩 취하여 증류수를 

10 mL 채운 후 sonicator로 1 h 동안 sonication 시킨 후 

pH를 측정하였다. pH 표준 용액으로 측정 전 pH 보정

에 정확성을 기하였고 측정 시 온도를 25 ± 1 ℃로 유지

하였다.

2.4.2. 점도 측정법

실험에 사용된 크림은 유동적 점성 액체이므로 

T-bar spindle을 이용하여 Brookfield 점도계로 측정하

였다. 크림을 일정한 가속도로 회전하는 spindle에 움

직이는 크림의 점성 저항 torque값을 측정하여 점도변

화를 평가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spindle의 종류와 회

전수를 spindle D, 94 rpm으로 15 sec 간격으로 3회 측

정하여 평균과 편차 값을 구하였고 온도별로 저장되

어 있는 시료의 점도를 측정 시 시료가 보관된 항온조

에서 시료를 꺼낸 후 상온에서 12 h 경과 후 시료의 

점도가 유동성이 없을 때 수행하였다.

2.4.3. 흡광도 측정법

에탄올에 용해시킨 감초 추출물은 276 nm에서 최

대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흡광도 측정 실험은 크

림으로부터 매 회 1 g을 취한 후 에탄올로 추출하여 

크림 속의 감초 추출물을 추출한 후 여과하여 그 여액

의 흡광도를 276 nm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0.20% 감

초 추출물이 함유된 에탄올 용액을 만들어 4주 동안 

태양광선하에 보관하면서 크림 속에서와 에탄올 용액 



120 김혜진⋅장하나⋅배정윤⋅박수남

대한화장품학회지, 제 39권 제 2 호, 2013

Storage Condition

Under temperature Under sun

4 ℃ 25 ℃ 37 ℃ 45 ℃ Mean value

-△pH
Control 0.37 0.40 0.62 1.16 0.64 0.15

Sample 0.14 0.24 0.48 0.88 0.44 0.30

Table 2. pH Value Change of Control Cream and Sample Cream Containing 0.20% Ethyl Acetate Fraction of G. uralensis

Extracts Stored at Various Temperature and under the Sun

Figure 1. pH value changes of sample cream containing 

0.20% ethyl acetate fraction of G. uralensis extracts stored 

at various temperature and under the sun during 12 weeks.

속에서의 감초 추출물의 변화를 흡광도를 통해 측정

하여 비교하였다.

2.4.4. 색도 측정법

12주 동안 크림을 온도별 저장조건(4 ℃, 25 ℃, 37 

℃, 45 ℃)과 태양광선 노출조건에서 보관하면서 색차

계를 이용하여 1주 간격으로 색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한 값은  Hunter color값 즉, 명도(L: lightness), 적색도

(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값으로 나타냈으며,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색차는 계

산식을 이용하여 시간과 보관조건에 따른 크림의 색

의 변화를 값을 통해 구하였다.

∆   ′   ′   ′

L, a, b : 변화된 크림의 색도

L', a', b' : 초기 크림의 색도

2.5.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으며 통계분석은 5% 유

의수준에서 student’s t-test를 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온도별 저장과 태양광선 노출조건에서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의 pH 변화

본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온도별 저장조건(4 ℃, 25 ℃, 

37 ℃, 45 ℃)과 태양광선(2013년 3월 ∼ 5월, 3월 평균

온도 : 5.10 ℃, 4 ∼ 5월 평균온도 : 14.10 ℃) 노출조

건에서 시료 크림과 대조 크림의 pH 변화를 측정함으

로서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의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Table 2, Figure 1).

대조 크림의 초기 pH는 평균 8.09 이었고 온도별 저

장 조건에서 12주 후 4 ℃, 25 ℃, 37 ℃, 45 ℃, 태양광

선하에서 각각의 pH 7.72, 7.69, 7.47, 6.93 및 7.94를 

확인하였다. 대조크림의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pH는 

평균 0.64 감소하였으며 그 중 45 ℃ 보관 크림에서는 

pH 1.16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시료 크림의 초기 pH

는 7.62이었고  4 ℃, 25 ℃, 37 ℃, 45 ℃, 태양광선에

서 12주 후 각각의 pH는 7.48, 7.38, 7.14, 6.74 및 7.32

로 측정되었다. 시료 크림의 pH는 온도별 저장 조건

에서 평균 0.44 감소를 나타냈다(Table 2). 태양광선하

에서 대조 및 시료 크림에서 pH 감소는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보다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 및 

시료군 모두에서 저장온도가 증가하면서 약간의 pH 

감소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pH 감소폭은 대조군에서 

0.64, 시료군에서 0.44로 시료군이 대조군보다도 감소

폭이 작게 나타났다(Table 2). 이는 감초 추출물이 크

림 제형의 안정화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시

사한다. 



121한국산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의 안정성 평가

J. Soc. Cosmet. Scientists Korea, Vol. 39, No. 2, 2013

(A)

 

(B)

 

(C)

(D)

             

(E)

Figure 2. Viscosity change of the cream containing 0.20% ethyl acetate fraction of G. uralensis extracts under various 

conditions (A: 4 ℃, B: 25 ℃, C: 37 ℃, D: 45 ℃, E: under the sun).

3.2. 온도별 저장과 태양광선 노출조건에서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의 점도 변화

화장품은 온도변화나 태양광선에의 노출 등에 따라 

품질이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관기간 동안 화장

품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화장품의 점도는 온도

나 태양자외선 등에 의해 변할 수 있으며 이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감초 추출물 함유 제품

이 온도별 또는 태양광선하에서 점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도 안정성 실험을 실시

하였다(Figure 2).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대조크림과 시료크림의 초기 

점도는 각각 6,802 cP, 6,252 cP로 시료크림의 점도가 

대조 크림에 비하여 550 cP 정도 낮았다. 대조크림은 

온도별 저장조건(4 ℃, 25 ℃, 37 ℃, 45 ℃)과 태양광

선 노출조건에서 초기 점도 6,802 cP에서 12주 후 

4,662 cP, 5,068 cP, 4,614 cP, 3,472 cP 및 3,778 cP로 

초기 점도에 비하여 각각 2,140 cP, 1,734 cP, 2,188 cP, 

3,330 cP, 3,024 cP 감소했으며 평균 2,483 cP 감소를 

나타냈다.

감초 추출물을 함유한 시료 크림을 온도별 저장조

건(4 ℃, 25 ℃, 37 ℃, 45 ℃)과 태양광선 노출조건에

서 보관 후 측정한 12주 후의 점도는 3,880 cP, 4,188 

cP, 3,158 cP, 2,500 cP 및 3,068 cP로 초기 점도에 비하

여 각각 2,372 cP, 2,064 cP, 3,093 cP, 3,752 cP, 3,184 

cP 감소했으며 평균 2,893 cP 감소를 나타냈다. 대조

크림과 같은 양상으로 모든 조건에서 초기 점도보다 

12 주 후에 점도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시료 크림이 대

조 크림보다 평균 410 cP의 약간 더 큰 감소를 나타냈

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Park 등이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플라보노이드가 주성분인 페놀성 천연 추출물 

함유 크림 제형의 안정성 연구에서 점도감소 현상을 

확인한 바 있다[2,14]. 

결과적으로 온도별 저장조건(4 ℃, 25 ℃, 37 ℃, 45 

℃)과 태양광선 노출조건에서 대조 크림과 시료 크림

의 점도가 비슷한 양상으로 감소하였고,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의 경우 점도는  평균 410 cP의 약간 더 큰 

감소를 나타냈으나 이는 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한 제

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제품 처방시 점

도 감소분을 고려하면 제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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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bsorbance changes of 0.20% ethanol solution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G. uralensis extracts before and 

after 4 weeks at 276 nm.

Figure 4. Absorbance changes of ethanol extracts from 

cream (sample) containing 0.20% ethyl acetate fraction and 

control cream stored at various temperature and under the 

sun at 276 nm for 12 week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n = 6).

3.3. 흡광도 변화

3.3.1. 에탄올에 함유된 0.20% 국내산 감초 추출물의 흡광도 

변화

감초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에탄올에 용

해시킨 후 이 용액을 태양광선에 4주 동안 노출시켰

다. 태양광선 조사 전/후의 용액을 UV-Vis 분광광도계

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Figure 3). 최대 흡수파장인 

276 nm에서 흡광도는 태양광선 노출 전 0.90에서 태

양광선 노출 4주 후 0.63으로 흡광도가 약 30.00% 가

량 감소하였다. 크림보다 에탄올에 용해된 감초 추출

물은 직접적으로 태양광선을 흡수하기 용이하기 때문

에 감초 추출물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파괴됨으

로써 흡광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3.3.2. 온도별 저장과 태양광선 노출조건에서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의 흡광도 변화

0.20% 감초 추출물을 함유한 시료 크림과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대조 크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크림 

속에서 추출물의 안정성을 흡광도 변화로 측정하였다

(Figure 4). 

크림 속 감초 추출물의 흡광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추출물 함유 크림의 초기 흡광

도는 평균 0.74이었고, 12주 후 태양광선, 4 ℃, 25 ℃, 

37 ℃, 45 ℃에서 0.47, 0.67, 0.68, 0.53 및 0.50으로 측

정되었고 온도별 조건에서 흡광도는 평균 0.15의 감소

를 나타내었다. 태양광선에 노출시킨 시료 크림의 경

우는 흡광도 감소가 0.27로 나타났다. 온도보다는 태

양광선에의 노출에 의해 감초 추출물의 흡광도 감소

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0.20% 감초 추출물의 

에탄올 용액의 흡광도는 태양광선에서 4주 후에 약 

30.00%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추출물 함유 크림의 경

우는 태양광선 노출 4주 후엔 흡광도가 약 12.02% 감

소하였다. 이 결과는 0.20%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에

서 산화가 덜 일어났고 따라서 더 안정한 상태로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3.4. 온도별 저장과 태양광선 노출조건에서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의 색도 변화

색차계를 이용하여 감초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0.20%를 함유하는 시료 크림과 추출물을 함유하

지 않은 대조 크림의 색도를 1주 간격으로 측정하여 

크림의 색도 변화를 관찰하였다(Figure 5). 

측정 방법은 L(명도)값, a(적색도)값, b(황색도)값을 

구하고 계산식을 통해 색차 값을 구하였다. 감초 추출

물을 함유하지 않은 대조 크림은 온도별 저장조건과 

태양광선 노출조건에 따른 색차 값이 1 이내로 색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감초 추출물을 함

유한 시험 크림은 4 ℃ 저장조건에서 색차 값이 4 이

내로 색의 변화가 가장 적게 일어났다. 또한 태양광선

과 25 ℃ 저장조건에서는 색차 값이 5 이내로 안정성

을 나타내었다. 반면, 37 ℃, 45 ℃ 하에서는 색차 값이 

7 ∼ 10 값 이내로 변색이 조금 일어났음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온도가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의 색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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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lor differences of sample cream containing 0.20% ethyl acetate fraction and control cream stored at various 

conditions (A: 4 ℃, B: 25 ℃, C: 37 ℃, D: 45 ℃, E: under the sun).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감초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

트 분획 0.20% 함유 크림을 온도별 저장조건(4 ℃, 25 

℃, 37 ℃, 45 ℃) 및 태양광선 노출조건에서 총 12주 

동안 2주 간격으로 pH, 점도, 흡광도의 변화와 1주 간

격으로 색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1) 대조 크림의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pH는 평균 

0.64 감소하였으며 그 중 45 ℃ 보관 크림에서는 pH 

1.16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감초 추출물 함유 시료 크

림의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pH는 평균 0.44 감소를 나

타냈다(Table 2). 태양광선하에서 대조 및 시료 크림 

모두 pH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별 저

장조건에서 pH 감소폭은 시료군(0.44)이 대조군(0.64)

보다도 감소폭이 작게 나타난 결과로 볼 때, 감초 추

출물이 크림 제형의 안정화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2) 온도별 저장 조건에서 대조 크림과 시료 크림의 

초기 점도는 각각 6,802 cP, 6,252 cP로 시료크림의 점

도가 대조 크림에 비하여 550 cP 정도 낮았다. 대조 크

림은 온도별 저장조건에서 평균 2,483 cP 감소를 나타

냈고, 감초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함유한 

시료 크림은 평균 2,893 cP 감소를 나타냈다. 시료 크

림이 대조 크림보다 평균 410 cP의 약간 더 큰 점도 

감소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플라보노이드

가 주성분인 페놀성 천연 추출물 함유 크림 제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한다[14]. 상기의 결

과들은 감초 추출물이 제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음을 나타냈다. 

3) 감초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에탄올에 

용해시킨 후 이 용액을 태양광선에 4주 동안 노출 시

켰을 때 감초 추출물의 최대 흡수파장인 276 nm에서 

흡광도는 태양광선 노출전 0.90에서 태양광선 노출 4

주 후 0.63으로 흡광도가 약 30.00%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에탄올 용액상태에서 감초 추출물 성분이 자외

선 흡수로 파괴되어 흡광도가 크게 감소한 것임을 시

사한다. 감초 추출물 함유 시료의 흡광도 변화는, 온

도별 저장 조건에서 추출물 함유 크림의 초기 흡광도

는 평균 0.74이었고, 온도별 조건에서 흡광도는 평균 

0.15의 감소하였다. 태양광선에 노출시킨 경우는 흡광

도 감소가 0.27로 나타났다. 온도보다는 태양광선에의 

노출에 의해 감초 추출물의 흡광도 감소가 더 크게 나

타났다. 이는 에탄올 용액 속의 감초 추출물 경우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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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가 태양광선하 4주 후에 약 30.00% 감소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태양광선에 노출된 시료크림의 흡광도 

감소 약 12.02%는 감초 추출물이 크림 속에서 비교적 

안정한 상태로 유지됨을 시사한다.

4) 12주 동안 태양광선 노출조건 및 온도별 저장조

건에 따른 크림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감초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대조 크림은 온도별 저장조건과 태양

광선 노출조건에 따른 색차 값이 1 이내로 색의 변화

가 거의 없었다. 감초 추출물을 함유한 시료 크림은 4 

℃, 25 ℃와 태양광선하 조건에서는 색차 값이 5 이내

로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37 ℃, 45 ℃에서는 색

차 값이 7 ∼ 10값 이내로 변색이 약간 나타났다. 그 

외에 제품에 있어서 크리밍이나 응집과 같은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산 감초 추출물을 향후 제품에 응용 시

에 사전에 보고된 연구[9]에서 나타난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제품에서의 안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능성 화장품 등 제품화가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한국산 감초 추출물

이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 제품에의 응용이 확대된

다면 국내 감초 재배 농업이 활성화되고 결국 수입 대

체효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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